
<동정자료> 

박선호 1차관,“지역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, 칸막이 없는 노력”당부
24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서 균형발전 중요성․성장동력 강조

□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6월 24일(월)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

에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였다.

□ 지난해 8월 모든 중앙행정기관(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만 가능)이 

균형발전지원단과 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

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이다.

ㅇ 올해 2월,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국토연구원을

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지정하였고,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금일

공식적인 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.

□ 박 차관은 “그간 경제성장을 우선시한 압축 성장으로 수도권에 

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고, 인구 감소와 지방도시

소멸이라는 위기에 처해있는 현 시점에서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

하며, 침체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ㅇ “국토연구원은 1978년 설립된 이래,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싱크

탱크로서 다양한 정책 활동을 해 왔으나, 앞으로의 역할이 더욱

중요하며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균형발전 정책연구를 해 줄 것”을

당부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박 차관은 “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”이라면서,

“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정부, 지자체, 연구기관이 

힘을 모아 칸막이 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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